
우리들의 
언어가 
예술이라면
글·사진 김기은(우리들의 야자수-키우기 회원)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생산적으로 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필

리핀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우리는 호연채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로

의 의견을 모으며 2020년은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이 연결되는 마을공동

체를 꿈꾸고, 동네 친구를 사귀는 것을 큰 틀로 잡았다. 이제 막 마을에 발

을 붙였기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연결되고, 알아가고 싶었다. 서

로의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꺼내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

다. 그래서 서로를 환대하고 환대받는 자리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

을 담아 ‘우리들의 언어가 예술이라면’을 꿍꿍이 했다. 

‘행복한 소리, 행복한 음악’의 줄임말 ‘행소행음’은 숲에서 칼림바 연주를 하

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행복

한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은 순간’은 지나온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여성주의 타로카드를 도구로 서로의 이야기를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풀어

냈다. 단순히 타로를 읽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숨어있

는 이야기를 듣고 책 구절을 함께 읽으며 지난 나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

간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마을을 돌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의 자원은 무엇인지. 알고 보니 근처에 다람쥐가 사는 숲이 있었

고, 마을 배움터가 생겼고, 또래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기꺼이 공간을 내어

주시는 마을 어른들을 만났고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서

로가 지향하는 삶을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모이

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 우리는 계속 코로나시대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치공동체 '우리들의 야자수' 자치공동체 '마음행'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으로
행복을 나누는 모임
글·사진 신인선(마음행 회원)

2020년에는 다문화 주부들과 ‘마음행’을 해보자 마음먹었다. 5월부터 마침 

인연이 있었던 고양시이민자통합센터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오

란다강정 만들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인사도 못 하고 

서먹서먹했지만, 강사님을 따라 서로 도와가며 오란다를 만들고 포장을 하

면서 회원들은 다문화 친구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가 맛보도록 내어주면서 

나누는 행복이 배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SNS에 오란다강정 만드는 

방법을 올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6월에는 천연 양갱을 만들었고 7월에는 다문화 친구들의 음식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시기였지만, 모두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진

행했다. 일본의 다이후쿠(찹쌀피에 팥앙금과 과일이 들어가는 여름 떡, 큰 

복을 주는 떡이라 해 붙여진 이름) 만들기는 모두가 복을 받는 느낌이었다. 

9월에는 고양시의 대표 채소인 열무로 만든 김치와 견과류가 가득한 건강

약식 만들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실습 참가자들이 재미있어했다. 회

원들은 쉬운 레시피로 일산 열무를 널리 알리고, 직접 만든 건강약식을 추

석선물로 나눠주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누구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 샌드위치 만들기

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식생활에 활용도 높은 음식이어서 회원들 모두 만

족해했다. 늘 시판 클럽샌드위치를 사주기만 했었는데, 클럽 샌드위치와 오

픈 샌드위치를 가족, 이웃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

다.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만남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심스럽

게 진행했던 ‘마음행’이 더욱 소중했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이

웃과 행복을 나눴으면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절하게 응원해 주시며 챙겨주신 자치공동체센터 컨설팅 

선생님의 사랑 덕분이었다. 센터의 모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726

함께하는 고양•동네방네 이야기  


